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웃을 수 없는 사람들 

이삭이 태어났어도 웃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.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 하갈이다. 하루가 다

르게 자라는 이삭을 볼 때 마다 하갈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이다. 어미의 마음도 모르는지 결국 사

건이 생긴다.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열린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목격한 

것이다.  

 

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 

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 

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/ 창세기 21:9-10  

 

사라는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하게 구별한다. ‘내 아들’은 오직 이삭 뿐이었다. 아브라함의 

자식은 맞지만 내 자식은 아니었다. 어디까지나 ‘종의 아들’이었다. 사라의 요구사항은 분명했다. 

‘내쫓으라!’.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시작되었다.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다. 

 

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/ 창세기 21:11  

 

이제는 아브라함도 웃을 수 없게 되었다. 하갈도, 이스마엘도, 아브라함도 웃지 못했다. 사라와 

하갈은 아브라함을 사이에 두고 멸시와 학대를 주고 받은 사이였다. 이삭이 태어나고 가문의 후계

자가 있는 마당에 이스마엘의 잘못은 사라에게 복수의 기회가 되었다. 

 

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

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 

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/ 창세기 21:12 

안절부절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. 그것이 전부가 아

니다.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해보자. 애초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르는 말

을 다 들어서 태어난 아이였다. 가나안에 들어온지 십 년. 아내 몰래 여자를 두겠다는 것도 아니고, 

아내가 직접 권한 일인데다 아이를 낳을수 있다면 그것도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. 그래서 사라가 하

는 말을 다 들었다. 사라의 말을 들어서 태어나게 된 아이를 이제 사라의 말을 들어서 내쫓게 되었

다.  

 

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 

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/ 창세기 16:2 

 

아브라함의 잘못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

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자식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었다.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

아들이었고 무력한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셨다. 사라를 멸시하다가 쫓겨난 하

갈을 돌보실 때 이미 약속하셨다.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의 이스마엘이었다. 

 

이른 아침, 아브라함은 하갈의 어깨에 얼마간의 양식과 물을 메워주었다. 이것이 마지막 인사이

자 남자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.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간 하갈은 광야를 방황했고 물이 

떨어지자 이스마엘이 먼저 지쳤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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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 

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/ 창세기 21:16 

 

하갈이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 두었다.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였다. 화살 한 대 쏘아 날

릴 정도로 거리를 두고 앉아 울기 시작했다. 이스마엘도 멀리서 어머니를 보며 울었다. 어머니와의 

거리는 어떻게 해도 좁혀지지 않았다.   

 

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 

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 

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 

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/ 창세기 21:17-18  

 

하갈은 그녀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다. 하나님께서 들으셨

으니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가서 붙들라는 말씀이었다. 이 아이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

다!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.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어서 낳게 된 

아들이지만, 지금은 사라의 말을 듣고 쫓겨났지만,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

고 돌보신다.  

 

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/ 창세기 21:13 

 

소년 이스마엘에게 화살 한 바탕 거리에 어머니를 두고 무력하게 울기만 했던 경험은 쉽게 잊혀

지지 않는 것이었다. 이 때의 무력감을 씻기라도 하듯 이스마엘은 커서 활쏘는 자가 되었다. 절대 

닿을 수 없었던 그 거리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살을 쏘아 날리는 사람이 되었다. 


